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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브리핑  

제 1030 호         발행일: 2026 년 9 월 8 일 *구독 카톡 haninpost 

인도네시아 경제·산업·정책·환율 브리핑 

※  본 자료는 구독자용입니다.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일간 

한인포스트, 브리핑 인도네시아 뉴스 (주 4 회 발행)를 보내드립니다. 

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멤버쉽 무료광고와 고객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aninpost@gmail.com 으로 

명함을 보내주세요 

2026 년 8 월 25 일 ~ 9 월 8 일 자료 출처: Jakarta Post, Reuters, Antara 

News, Tempo.co, Bloomberg, Jakarta Globe, Kompas.com, Detik.com, 

Tempo.co, Antara News, Setkab/Setneg.go.id, Katadata, Databoks, 

Setkab.go.id 등  ※ 이 자료는 공개된 인도네시아 미디어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정보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투자·법률 판단 전 반드시 현지 전문가와 추가 확인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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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거시경제)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2026 년 2 분기 경제성장률 5.29% 

발표 

Kompas.com, 2026.8.6 

② 성장의 그늘: 정부지출 급증, 

민간소비는 부진 

Kompas.com(money), 2026.8.6 

③ 리테일 판매 둔화 속 성장, 실업 

우려 지속 

Kompas.com(money), 2026.8.6 

④ 재계, "성장 수치와 체감경기 괴리" 

호소 

Kompas.com(money), 2026.8.6 

⑤ 금속·전자산업 8.04% 고성장, 성장 

견인차로 부상 

Ekon.go.id/Kemenkeu, 2026.8.5 

⑥ 세수 8 월까지 전년 대비 24.1% 

증가 

muc.co.id, 2026.9.4 

⑦ 세수 진도율 59.8%, 목표 달성 

불투명 

Kontan, 2026.9.1 

⑧ 2027 년 최저임금(UMP), 7.5~9.8% 

인상 논의 본격화 

CNBC Indonesia/Bisnis.com, 

2026.9.5~9.7 

상세 내용 

① 2026 년 2 분기 경제성장률 5.29% 발표 

• 출처·일자: Kompas.com, 2026.8.6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2026 년 2 분기(46 월) 경제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5.29%로 발표했다. 이는 1 분기 5.61%보다는 둔화된 

수치이지만, 상반기 누적으로는 약 5.45.5% 수준을 기록해 최근 5 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 성장의 주된 동력은 정부지출 확대였으며, 특히 

인프라·사회복지 관련 재정집행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반면 민간소비와 

투자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에 그쳐,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반기에도 

재정지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정부지출 의존형 성장 구조이므로, 재정여력 

소진 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내수(민간소비) 의존 사업모델은 신중한 수요 전망이 필요하다. 

② 성장의 그늘: 정부지출 급증, 민간소비는 부진 

• 출처·일자: Kompas.com(money), 2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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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5.29%라는 성장률의 실질 동력이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있었다는 심층분석이 나왔다. 정부소비 지출 항목의 성장률이 민간소비나 

고정자본형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전문가들은 이를 "재정 도핑(fiscal 

doping)"에 의존한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가계소비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정체 수준이며, 중산층 이하 계층의 구매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됐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 여력이 

소진될 경우 성장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재정건전성 논쟁으로 

이어졌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가계 구매력 약화가 지속되는 만큼 

중저가·가치소비 지향 제품·서비스 전략이 유효하며, 재정건전성 논쟁 

추이(재정적자 확대 여부)를 환율·정책 리스크 지표로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 

③ 리테일 판매 둔화 속 성장, 실업 우려 지속 

• 출처·일자: Kompas.com(money), 2026.8.6 

• 주요내용: GDP 는 성장했음에도 소매판매 지수는 오히려 둔화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났다. 특히 의류·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는 수요 

부진과 원가상승이 겹치며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고 있어, 통계상 성장률과 

현장의 고용상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성장 속 실업 확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여력 축소→내수 

둔화→기업 실적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노동집약 제조업 진출기업은 감원 리스크가 

협력업체·인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유통·소비재 기업은 

소비둔화-고용악화 악순환 가능성을 시나리오 플래닝에 포함해야 한다. 

④ 재계, "성장 수치와 체감경기 괴리" 호소 

• 출처·일자: Kompas.com(money), 2026.8.6 

• 주요내용: 상공회의소(KADIN) 등 재계 인사들은 5.29% 성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자금경색(금융권 대출조건 강화)과 수요부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겹쳐 마진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계는 

정부에 대해 통계상 성장률뿐 아니라 실물경제 지원책(세제혜택, 

금융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현지 협력업체(특히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상황을 

파트너 실사 시 반드시 점검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마진 축소 리스크에 

대비한 헤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⑤ 금속·전자산업 8.04% 고성장, 경제성장 견인차로 부상 

• 출처·일자: Kemenkeu.go.id/Ekon.go.id, 20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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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2 분기 산업별 성장률 발표에서 기초금속 및 전자산업이 

8.04%라는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전자기기 및 배터리·부품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이 수치를 

반도체·전자산업 육성 정책의 초기 성과로 해석하며, 향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전자·금속 분야는 정부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 

세제혜택·인센티브 협상 여지가 크므로, 투자 검토 시점에 최신 인센티브 

공고를 적극 확인해야 한다. 

⑥ 세수 8 월까지 전년 대비 24.1% 증가 

• 출처·일자: muc.co.id(세무전문매체), 2026.9.4 

• 주요내용: 2026 년 8 월 말 기준 국세청 누적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배경으로는 ▲경기활동 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인세 기반 확대, ▲세제개편(전자상거래 원천징수 등 신규 

세원 발굴), ▲국세청 신전산시스템 '코어택스(Coretax)' 운영 안정화에 

따른 신고 누락 감소 등이 꼽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목표 달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연간 목표치 자체가 전년 대비 크게 

상향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세원 발굴이 강화되는 흐름이므로, 

전자상거래·디지털서비스 매출이 있는 기업은 신고 누락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코어택스 시스템 신고 절차를 최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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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수 진도율 59.8%, 목표 달성 불투명 

• 출처·일자: Kontan, 2026.9.1 

• 주요내용: 8 월까지 실질 세수 징수 진도율이 연간 목표 대비 5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연간 목표의 약 98% 수준 달성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증가율(24.1%)과 목표 달성 진도율 사이의 괴리는 애초 설정된 

세수목표가 매우 공격적으로 책정됐음을 시사하며, 정부가 하반기에 

세무조사 강화, 대형 체납자 압박 등 추가 징수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하반기 세무조사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이전가격 

문서화, 세금계산서 관리, 관련사 거래 근거자료를 사전에 정비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⑧ 2027 년 최저임금(UMP), 7.5~9.8% 인상 논의 본격화 

• 출처·일자: CNBC Indonesia/Bisnis.com, 2026.9.5~9.7 

• 주요내용: 노동계(KSPI 등 노동조합연맹)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2027 년도 최저임금을 7.59~.8%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APINDO 등)는 별도로 업종별 감내 가능한 인상폭 시뮬레이션에 

착수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섬유·봉제·신발)에 대한 예외적 완화 

적용을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가임금위원회(Depenas)는 통계청의 

공식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률 확정치 발표를 기다린 후 최종 인상률 

공식을 산정할 예정이며, 지방별 최저임금(UMP/UMK) 고시는 통상 11 월 

말 12 월 초에 이뤄진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섬유·봉제·신발) 

진출기업은 11~12 월 최종 고시 전까지 인상률 시나리오별(7.5%/9.8%) 

원가 대응계획(자동화 투자, 생산지 재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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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제조업 전반)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제조업 PMI 8 월 소폭 둔화 시장데이터 종합, 2026.8 월 

말 

② 상반기 투자실현 1,010 조 루피아, 목표 

49.5% 달성 

BKPM, 2026 년 상반기 

③ 2 분기 투자 511.8 조 루피아, 고용 74 만 

2,293 명 창출 

Presidenri.go.id, 2026.7.16 

④ 8 개월 누적 수출입 총액 7,701.4 억 

달러, 28.7% 증가 

정부 정례 브리핑, 2026 년 

9 월 초 

⑤ 산업용 KBLI 유연화, 투자 진입장벽 완화 BKPM, 2026 년 초~연중 

⑥ 반도체 국가 로드맵 발표, 국영기업 설립 

추진 

Kemenperin/Antara, 2026 년 

⑦ 섬유·의류 산업, 여전히 구조적 위기 

지속 

여러 매체 종합, 2026.8 월 

상세 내용 

① 제조업 PMI 8 월 소폭 둔화 

• 출처·일자: 시장데이터 종합, 2026 년 8 월 말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7 월 50.2 에서 8 월 

들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문과 생산 항목의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특히 섬유·의류·신발 등 노동집약적 수출업종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금속·전자 등 자본집약적 업종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업종별 양극화가 뚜렷하므로 진출 업종에 따라 

상반된 전략(노동집약 업종은 방어적, 자본집약 업종은 확장적 투자)을 

취해야 한다. 

② 상반기 투자실현 1,010 조 루피아, 목표 49.5% 달성 

• 출처·일자: BKPM(투자조정청), 2026 년 상반기 발표 

• 주요내용: 2026 년 상반기 전국 투자실현액이 1,010 조 루피아로 집계돼 

연간 목표(2,041.3 조 루피아)의 49.5%를 달성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목표치의 절반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부는 양호한 진행률로 평가했다. 이 

기간 직접고용 창출 규모는 약 140 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제조업·인프라·에너지 부문이 투자실현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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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목표달성률이 순조로운 만큼 하반기 정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추가 발표 가능성이 있어, BKPM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해 신규 세제혜택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2 분기 투자 511.8 조 루피아, 고용 74 만 2,293 명 창출 

• 출처·일자: Presidenri.go.id, 2026.7.16 

• 주요내용: 2 분기 단독 투자실현액은 511.8 조 루피아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신규 고용창출 규모는 74 만 2,293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투자환경 개선 정책(인허가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확대)의 성과로 평가하며 하반기에도 투자유치 드라이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원스톱 서비스(OSS) 등 인허가 간소화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신규 법인설립·인허가 시 최신 OSS 절차를 활용하면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8 개월 누적 수출입 총액 7,701.4 억 달러, 28.7% 증가 

• 출처·일자: 정부 정례 브리핑, 2026 년 9 월 초 

• 주요내용: 2026 년 1~8 월 누적 수출입 총액이 7,701.4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7% 급증한 것으로 발표됐다. 수출 측면에서는 

전자·금속·팜오일 등이, 수입 측면에서는 원자재·자본재 수입 확대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이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성과와 연계해 

강조하며,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자본재·원자재 수입이 확대되는 흐름은 관련 

설비·소재 공급업체에 우호적 신호이므로, 수입통관 절차와 관세 

인센티브(자본재 면세 등) 활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⑤ 산업용 KBLI(사업분류코드) 유연화, 투자 진입장벽 완화 

• 출처·일자: BKPM, 2026 년 초 발표(연중 시행) 

• 주요내용: 정부가 산업 부문별 표준산업분류(KBLI)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 신규 투자자의 업종 적응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세부 업종코드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사업범위 변경 시마다 별도 

인허가가 필요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유사업종 간 통합운영이 가능해져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평가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신규 법인설립·업종변경 시 최신 KBLI 코드와 

적용 규정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도 유사업종 통합운영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⑥ 반도체(semikonduktor) 국가 로드맵 발표, 국영기업 설립 추진 

• 출처·일자: Kemenperin/Antara, 2026 년(연중 후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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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산업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확정하고, 

반도체 전담 국영기업(BUMN) 설립을 추진 중이다. 로드맵에는 칩 설계 

인력 양성, 후공정(패키징·테스트) 시설 유치, 자동차·가전 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자산업의 부가가치를 단순 

조립·생산에서 설계·핵심부품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는 정부가 

유치 우선순위를 두는 영역이므로, 국영기업과의 합작 파트너십 및 초기 

인센티브 협상 기회를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⑦ 섬유·의류 산업, 여전히 구조적 위기 지속 

• 출처·일자: 여러 매체 종합, 2026 년 8 월 

• 주요내용: 2024 년 초 이후 누적 약 1 만 3,800 명 규모의 섬유산업 감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수입품 유입 확대,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 내수 소비 위축이 겹치며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단체는 정부에 수입규제 강화와 에너지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노동집약 제조업(섬유 등)은 구조조정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신규 진출보다는 기존 밸류체인 재편(자동화, 고부가가치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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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규정(투자·인허가)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국채 이자 소득세 정부부담 

규정(Permenkeu 59/2026) 

peraturan.go.id, 2026.8.24 

② 정부투자기관(LKI) 추가 출자 관련 PMK 

42 호(2026) 시행 

jdih.kemenkeu.go.id, 

2026.6 월 

③ 미니마켓 외국자본 원천 규제 재확인(PP 

49/2021) 

Validnews, 2026.8.12 

④ 전자상거래 소득세(PPh) 원천징수 8 월 

1 일부 시행 

Detik.com/Antara, 

2026.7.1~8.1 

⑤ 국세청, 2027 년 글로벌 조세 징수 강화 

방침 

Bisnis.com, 2026 년 8 월 

상세 내용 

① 국채 이자 소득세 정부부담 규정(Permenkeu No.59/2026) 

• 출처·일자: peraturan.go.id, 2026.8.24 

• 주요내용: 재무부 장관령 제 59 호(2026)를 통해 외화표시 국채(SBN)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해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특히 달러화 표시 국채(글로벌본드) 발행 시 투자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국채·채권 투자자는 세금부담 완화 조항의 적용 

요건(발행 시점, 채권 종류 등)을 세무자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실질 

수익률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② 정부투자기관(LKI) 추가 출자 관련 PMK 제 42 호(2026) 시행 

• 출처·일자: jdih.kemenkeu.go.id, 2026.6 월 시행/8~9 월 후속보도 

• 주요내용: 국가재정기관(LKI, 국부펀드 성격의 투자기구)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정부 추가출자 근거를 마련한 재무부장관 규정이다. 국가 

전략사업(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향후 해당 기관을 통한 민관합작(PPP) 프로젝트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인프라·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해당 국부펀드(LKI)와의 PPP 협력구조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 동향을 지속 파악해야 한다. 

③ 대통령령 49/2021 기반 미니마켓 외국자본 원천 규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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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일자: Validnews, 2026.8.12 

• 주요내용: 상무부(Kemendag)가 필리핀계 미니마켓 브랜드 'O!Save' 등 

외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 대통령령 49/2021 에 따라 미니마켓 

업태는 여전히 외국인직접투자(PMA)가 금지된 업종임을 재확인했다. 해당 

브랜드가 국내에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waralaba) 

방식을 통해 현지자본(PMDN)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이며, 

외국기업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매장 운영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미니마켓·소형 소매 진출 시 반드시 현지 

파트너와의 프랜차이즈(waralaba) 구조를 활용해야 하며, 위장 

지분참여(nominee 구조)는 적발 시 사업면허 취소 등 법적 리스크가 크다. 

④ 전자상거래 소득세(PPh) 원천징수 8 월 1 일부 시행 

• 출처·일자: Detik.com/Antara, 2026.7.1~8.1 

• 주요내용: 토코피디아, 쇼피, 라자다, 블리블리 등 4 대 마켓플레이스가 

입점 판매자의 총매출액 중 0.5%를 소득세(PPh 22 조)로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2026 년 8 월 1 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이는 온라인 판매자의 세원 

파악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의 영세 셀러에 대해서는 

별도 면제기준이 병행 적용된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해외 셀러는 PPh 

원천징수(매출의 0.5%) 대상 여부와 면제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이중과세나 

신고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⑤ 국세청, 2027 년 글로벌 조세 징수 강화 방침(비거주 납세자 대상) 

• 출처·일자: Bisnis.com, 2026 년 8 월 

• 주요내용: 국세청(DJP)이 2027 년부터 인도네시아 외 지역에 소재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국외거래·디지털서비스 매출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OECD BEPS 대응)과 맞물려 있으며, 향후 고정사업장(PE) 

인정 기준이나 디지털세 관련 세부지침이 추가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내 대리인·서버·인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고정사업장(PE) 인정 리스크와 조세조약 적용 요건을 

2027 년 시행 전에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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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8 월 누적 세수 전년비 24.1% 증가 muc.co.id, 2026.9.4 

② 세수 목표 진도율 59.8%, 연간 목표 대비 

미흡 

Kontan, 2026.9.1 

③ 7 월분 부가가치세(PPN) 신고·납부 마감일 

8 월 31 일 안내 

국세청 공지, 2026.8 월 

하순 

④ 마켓플레이스 PPh 22 조 원천징수 시행세칙 Detik/Antara, 

2026.7~8 월 

⑤ 발리·NTB 지역 차량세 한시적 

탕감(pemutihan) 시행 

Detik.com, 2026 년 

8 월 

상세 내용 

① 8 월 누적 세수 전년비 24.1% 증가 

• 출처·일자: muc.co.id, 2026.9.4 

• 주요내용: 코어택스 시스템 안정화, 세제개혁(신규 세원 발굴), 경기활동 

회복이라는 3 대 요인이 세수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문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신규 원천징수 제도 시행도 세수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기준 강화 흐름에 맞춰 

회계 시스템과 코어택스 연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세수 목표 진도율 59.8%, 연간 목표 대비 미흡 

• 출처·일자: Kontan, 2026.9.1 

• 주요내용: 세수 증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연간 목표치 자체가 

전년보다 크게 상향 설정된 탓에 실제 진도율은 59.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연말까지 연간 목표의 약 98% 

수준 달성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가 잔여 기간 동안 대형 체납자 

조사, 세무조사 강도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연말로 갈수록 세무조사 빈도가 높아질 수 있어, 

외투기업은 세무 컴플라이언스(코어택스 신고 정확성, 세금계산서 관리)를 

특히 강화해야 한다. 

③ 7 월분 부가가치세(PPN) 신고·납부 마감일 8 월 31 일 안내 

• 출처·일자: 국세청 공지(Instagram 등), 2026 년 8 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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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2026 년 7 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PPN) 신고·납부 

마감일이 8 월 31 일(월)로 공지됐다. 이는 매월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신고 

일정이지만, 코어택스 시스템 전환 초기 혼선으로 신고 지연이나 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이 기업 납세자들에게 사전 준비를 당부하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PPN 신고기한은 매월 말일로 엄격히 적용되므로,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한 관리와 시스템 오류 대비 백업 절차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④ 마켓플레이스 PPh 22 조 원천징수 시행세칙 

• 출처·일자: Detik/Antara, 2026 년 7~8 월 

• 주요내용: 토코피디아, 쇼피, 라자다, 블리블리 등 주요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를 대상으로 매출의 0.5%를 소득세(PPh 22 조)로 원천징수하는 

의무를 부과받았다. 소액·영세 셀러에 대한 면제기준(일정 매출액 이하)이 

세부요건으로 함께 마련됐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원천징수 내역을 

국세청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은 원천징수액과 

실제 납부세액 간 정산(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절차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⑤ 발리·NTB 지역 차량세(Pajak Kendaraan) 한시적 탕감(pemutihan) 시행 

• 출처·일자: Detik.com, 2026 년 8 월 

• 주요내용: 발리 및 서누사뜽가라(NTB) 지방정부가 차량세 체납금에 대한 

한시적 탕감(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는 체납된 벌금·이자를 

면제하고 본세만 납부하도록 유도해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 정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매년 일정 기간 시행되는 관행적 

조치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법인·상용 차량을 보유한 진출기업은 지역별 

차량세 탕감 프로그램 시행 시기를 활용해 체납 정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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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봉제(섬유·의류)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2024 년 이후 누적 섬유업계 감원 약 1 만 

3,800 명 

Wantimpres.go.id, 2026 년 

종합 

② 자바 중부 지역 7 월까지 감원 6,604 명, 

절반 이상 섬유·의류업 

Republika, 2026.8.4 

③ 전국 1~7 월 누적 감원 4 만 3,805 명, 

노동계 구조개선 촉구 

노동단체 발표 종합, 

2026 년 

④ 재무장관, 섬유업 감원 원인은 "저임금 지역 

이전" 발언 

SPN 반박 보도, 2026 년 

⑤ 저가 수입 섬유제품 유입 지속, 국내 생산 

잠식 우려 

업계단체 발표 종합, 

2026 년 

상세 내용 

① 2024 년 이후 누적 섬유업계 감원 약 1 만 3,800 명 

• 출처·일자: Wantimpres.go.id(대통령자문위), 2026 년 종합 

• 주요내용: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섬유·의류산업(TPT)의 구조적 위기를 

공식 진단하며, 2024 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 만 3,800 명이 감원됐다고 

발표했다. 감원의 주된 원인으로는 저가 수입품 유입, 글로벌 수요 둔화,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이 지목됐으며, 정부는 업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섬유업 진출기업은 정부의 종합대책(수입규제, 

에너지 지원 등) 발표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협력업체 폐업 리스크에 

대비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② 자바 중부(Jateng) 지역 7 월까지 감원 6,604 명, 절반 이상이 섬유·의류업 

• 출처·일자: Republika, 2026.8.4 

• 주요내용: 자바 중부주(州) 노동청 집계에 따르면 2026 년 7 월까지 해당 

지역 누적 감원 인원이 6,604 명에 달했으며, 이 중 51.4%가 

섬유·의류업종에서 발생했다. 완구 및 일반 제조업이 뒤를 이었으며, 자바 

중부는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최대 집적지 중 하나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자바 중부 등 섬유업 집적지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은 지역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한 인력관리 계획(채용·이직 

관리)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전국 1~7 월 누적 감원 4 만 3,805 명, 노동계 구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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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일자: 노동단체 발표 종합, 2026 년 

• 주요내용: 전국 기준 2026 년 1~7 월 누적 감원 인원이 4 만 3,805 명에 

달한다고 노동계가 발표했다. 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대규모 감원의 근본 

원인이 저가 수입품 유입과 내수 수요 위축에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수입규제 강화, 에너지 비용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종합적인 

구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향후 수입규제(세이프가드·반덤핑) 강화 시 

원자재·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관세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조달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 

④ 재무장관, 섬유업 감원 원인은 "저임금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 출처·일자: 노동조합연맹(SPN) 반박 보도, 2026 년 

• 주요내용: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섬유업 대량감원의 배경으로 일부 

공장이 임금이 더 낮은 지역(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측(SPN 등)은 이러한 진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저가 수입산 유입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는 정부와 노동계 간 산업위기 진단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정부와 노동계의 진단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책방향(생산지 이전 유도책 vs 무역구제 조치)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계속 주시하며 대응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⑤ 저가 수입 섬유제품 유입 지속, 국내 생산 잠식 우려 

• 출처·일자: 업계단체 발표 종합, 2026 년 상반기~8 월 

• 주요내용: 섬유·직물협회(APSyFI 등)는 저가 수입산 원단·의류 제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국내 생산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잠식되고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이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원단·의류 수입업체는 세이프가드·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세 급변에 대비한 조달가격 리스크 헤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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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발(가죽·알라스카키)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신발산업, 2026 년 8 월 들어 

위축(kontraksi) 국면 진입 

Bisnis.com, 2026.8.31 

② 2 분기 가죽·신발산업 11.30% 고성장, 고용 

96 만 6,147 명 흡수 

Kumparan, 2026 년 2 분기 

③ 신발업계, 하반기 실적 낙관 – 대미 수출 

호조 지속 전망 

Kontan, 2026.8.6 

④ 신발 수출액 37.7 억 달러 기록(2025 년 

실적, 참고자료) 

Fraksi Golkar 보도, 

2025.8.22 

⑤ 수출은 증가하나 내수 판매는 부진한 

"역설적" 구조 지속 

Tempo.co, 2025 년 

하반기~2026 년 

상세 내용 

① 신발산업, 2026 년 8 월 들어 위축(kontraksi) 국면 진입 

• 출처·일자: Bisnis.com, 2026.8.31 

• 주요내용: 수요 불확실성과 무역장벽(관세 등)의 영향으로 8 월 신발산업의 

생산·수주 지표가 위축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도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수출대상국의 재고조정과 관세정책 변화가 단기적으로 수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이러한 위축이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흐름인지는 하반기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진출 시점 판단 시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단기 위축이 구조적 흐름으로 전환되는지 

하반기 지표를 지속 확인해야 한다. 

② 2 분기 가죽·신발산업 11.30% 고성장, 고용 96 만 6,147 명 흡수 

• 출처·일자: Kumparan, 2026 년 2 분기 발표 

• 주요내용: 가죽·신발제품 산업이 2 분기 기준 전년 대비 11.30%라는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해당 산업이 흡수하는 고용 규모는 약 

96 만 6,147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인도네시아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업종 중 하나로, 대미·대유럽 수출 

호조가 성장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고성장 업종인 만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채용·유지 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 

③ 신발업계, 하반기 실적 낙관 – 대미 수출 호조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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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일자: Kontan, 2026.8.6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가 미국向 수출 호조를 근거로 

하반기 실적을 낙관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신발은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협회는 나이키·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소싱 다변화 전략(중국 대체 생산지로서의 인도네시아 부상)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글로벌 브랜드의 소싱 다변화(차이나 플러스 원) 

흐름을 활용해 OEM/ODM 생산기지로서 인도네시아 공장을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④ 신발 수출액 37.7 억 달러 기록(2025 년 실적 기준, 참고자료) 

• 출처·일자: Fraksi Golkar 보도, 2025.8.22(배경자료) 

• 주요내용: 산업부 장관이 신발 수출액이 37.7 억 달러에 달하며 글로벌 

품질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언급한 기존 발표 내용이다. 이는 2026 년 실적 

전망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자료로,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 

주요 신발 생산·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베트남과 경쟁하는 생산기지 포지션임을 고려해, 

인건비·물류비·관세 조건을 비교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수출은 증가하나 내수 판매는 부진한 "역설적" 구조 지속 

• 출처·일자: Tempo.co, 2025 년 하반기(배경), 2026 년까지 이어지는 이슈 

• 주요내용: 신발산업이 수출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내수 매출은 정체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이 점차 "내수용 생산"에서 "수출가공기지"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내 브랜드 업체들은 오히려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내수시장은 여전히 소비 위축 국면이므로, 내수 

판매 중심 진출보다는 수출 가공기지로서의 전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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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전자·전기)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기초금속·전자산업 2 분기 8.04% 성장, 

경제성장 견인 

Ekon.go.id/Kemenkeu, 

2026.8.5 

② 반도체 산업 로드맵 확정, 

국영기업(BUMN) 설립 추진 

Kemenperin, 2026 년 

③ 대만 Intelligent Asia 2026 참가, 전자산업 

투자유치 활동 

KDEI, 2026.8.19~22 

④ 전자산업, 수출 중심 성장에도 내수 투자 

유인 과제 남아 

업계 종합 보도, 

2026.8~9 월 

상세 내용 

① 기초금속·전자산업 2 분기 8.04% 성장, 경제성장 견인 

• 출처·일자: Ekon.go.id/Kemenkeu, 2026.8.5 

• 주요내용: 전자·금속제품 수출 수요 증가가 2 분기 GDP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배터리·전자부품 관련 수출물량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정부는 이를 니켈 등 원자재를 활용한 다운스트림(후방산업) 

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니켈 기반 배터리·전자부품 

밸류체인(양극재·음극재 등)은 정부 정책 지속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관련 

다운스트림 사업 진출을 함께 검토할 만하다. 

② 반도체 산업 로드맵 확정, 국영기업(BUMN) 설립 추진 

• 출처·일자: Kemenperin, 2026 년(발표 및 후속 정책 진행) 

• 주요내용: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로드맵을 발표하고 칩 설계센터 신설, 

자동차·가전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담 

국영기업 신설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설계·전공정 역량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국영기업 파트너십이나 세제혜택(조세감면·타스 

홀리데이 등) 활용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해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 

③ 대만 인텔리전트 아시아(Intelligent Asia) 2026 참가, 전자산업 투자유치 활동 

• 출처·일자: 인도네시아 타이베이 경제무역대표부(KDEI), 2026.8.19~22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전자·스마트제조 

박람회 'Intelligent Asia 2026'에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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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자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내 생산기지 이전 또는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미나와 1:1 상담이 함께 진행됐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대만·한국 등 아시아 전자기업의 투자유치 

경쟁이 활발하므로, 경쟁국 대비 인센티브 조건을 비교해 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④ 전자산업, 수출 중심 성장에도 내수 투자 유인 과제 남아 

• 출처·일자: 업계 종합 보도, 2026 년 8~9 월 

• 주요내용: 전자산업이 수출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부품 

조달망(로컬 콘텐츠) 확충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완제품 조립 중심의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핵심부품의 현지화율을 높이지 

못하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로컬 콘텐츠(현지부품조달비율, TKDN) 요건이 

전자업종 진출의 핵심 변수이므로, 생산법인 설립 시 TKDN 충족 전략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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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인프라)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공공사업부(PU), 8 월까지 인프라 예산 

집행 진행 

Afu.id, 2026.8.21 

② 인프라 공사 물리적 진척률 54.84% 

달성(8 월 19 일 기준) 

PU.go.id, 2026.8.20 

③ 건설업 대출 전년비 47.1% 급증, 581.9 조 

루피아 규모 

Kontan(Insight), 2026 년 

6 월 기준 

④ 국영건설사 WIKA, 상반기 신규 수주 

6.91 조 루피아 

Antara, 2026.8.3 

⑤ 파티만(Patimban) 항만, 파나맥스급 

컨테이너선 첫 접안 

Kemenhub, 2026.8.4 

상세 내용 

① 공공사업부(PU), 8 월까지 인프라 예산 집행 진행 

• 출처·일자: Afu.id, 2026.8.21 

• 주요내용: 공공사업부가 2026 년 8 월 기준 국가예산(APBN) 중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도로·교량·수자원 관리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하반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발주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하반기 발주 절차가 서둘러지는 시기이므로, 

관련 자재·장비 공급업체는 입찰 일정을 상시 확인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② 인프라 공사 물리적 진척률 54.84% 달성(8 월 19 일 기준) 

• 출처·일자: PU.go.id, 2026.8.20 

• 주요내용: 공공사업부가 2026 회계연도 인프라 사업의 물리적 진척률이 

8 월 19 일 기준 54.84%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목표 대비 

대체로 정상적인 진행 속도로 평가되나, 일부 지역 프로젝트는 토지보상 

지연, 자재조달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토지보상 지연 등 지역별 변수가 존재하므로, 

특정 프로젝트 참여 시 해당 지역의 진척 현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일정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업 대출 전년비 47.1% 급증, 581.9 조 루피아 규모(6 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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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일자: Kontan(Insight), 2026 년 6 월 기준 발표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통계 기준 건설 부문 대출잔액이 전년 

대비 47.1% 증가한 581.9 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는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와 부동산·상업시설 개발 재개가 겹치며 건설업 신용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은행권의 건설·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확대 추세를 보여준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건설 관련 대출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인프라 합작투자 시 

현지 금융권과의 협력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④ 국영건설사 WIKA, 상반기 신규 수주 6.91 조 루피아 

• 출처·일자: Antara, 2026.8.3 

• 주요내용: 국영건설사 WIKA 가 상반기 신규계약 6.91 조 루피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인프라·건물 부문이 2.24 조 루피아(전체의 

32.4%)를, 에너지·산업설비 부문이 2.10 조 루피아를 차지해, 전통적인 

토목공사 외에도 에너지·산업설비 분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국영기업 중심 발주 구조로 인해 외국기업은 

로컬 파트너십(합작·서브계약) 없이는 수주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어, 

WIKA 등 국영건설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유리하다. 

⑤ 파티만(Patimban) 항만, 파나맥스급 컨테이너선 첫 접안 

• 출처·일자: 해양수산부(Kemenhub), 2026.8.4 

• 주요내용: MSC Bremerhaven V 호(전장 293.83m)가 파티만 항에 처음으로 

접안하며 대형선박 처리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파티만 항이 서부자바 

지역의 신규 국제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정부는 향후 처리용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파티만 신항만의 물류 처리능력 확대는 자바 

서부 지역 제조업 기지의 물류비 절감 기회가 될 수 있어, 신규 공장 부지 

검토 시 항만 접근성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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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통(리테일)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상무부, "외국 브랜드 미니마켓도 

국내자본 의무" 재확인 

Validnews, 2026.8.12 

② 6 월 소매판매 지수 지속 위축 Indonesia-investments.com, 

2026.8.11 

③ 중앙은행, 7 월 소매판매 0.9% 성장 예측 

– 회복 조짐 

BI 소비자조사, 2026.8.30 

④ 인도네시아 리테일서밋(IRSE) 2026, 

소매업 미래 로드맵 논의 

Eljohn Media/Kemendag, 

2026.8.7 

⑤ 쇼핑 페스티벌 2026, 407 개 쇼핑몰서 

38 조 루피아 거래 목표 

Kontan, 2026.8.7 

상세 내용 

① 상무부, "외국 브랜드 미니마켓도 국내자본 의무" 재확인 

• 출처·일자: Validnews, 2026.8.12 

• 주요내용: 필리핀계 O!Save 등 외국 브랜드 미니마켓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대통령령 49/2021 에 따라 미니마켓 업태는 

외국인직접투자(PMA)가 금지되고 프랜차이즈(waralaba) 형태로만 

국내자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상무부가 재확인했다. 상무부는 이를 어기고 

외국자본이 직접 매장을 소유·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해당 시장 진출을 원하는 외국 브랜드는 반드시 

현지기업과의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를 활용해야 하며,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 운영구조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② 6 월 소매판매 지수 지속 위축 

• 출처·일자: Indonesia-investments.com, 2026.8.11 

• 주요내용: 2026 년 6 월 소매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계속 위축세를 보이며 

소비둔화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특히 의류·가전 등 내구소비재 판매가 

부진했으며, 식료품 등 필수소비재 판매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 양극화 현상도 함께 관찰됐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내구소비재(의류·가전)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필수소비재나 가치소비(가성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유통 전략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중앙은행, 7 월 소매판매 0.9% 성장 예측 – 회복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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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일자: 중앙은행(BI) 소비자조사, 2026.8.30 

• 주요내용: 중앙은행이 7 월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0.9%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부분적 회복 신호를 제시했다. 이는 6 월의 위축세에서 다소 

개선된 수치로, 정부의 소비진작 캠페인과 라마단 이후 소비심리 회복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소비지표가 위축과 회복 신호를 오가는 불안정한 

국면이므로, 신규 오프라인 매장 확장보다는 온라인·옴니채널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④ 인도네시아 리테일서밋(IRSE) 2026, 소매업 미래 로드맵 논의 

• 출처·일자: Eljohn Media/Kemendag, 2026.8.7 

• 주요내용: 상무부 주최로 IRSE(인도네시아 리테일서밋), 

HARMONI(현대소매의 날), BINA(국내소비촉진 캠페인) 등이 연계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디지털 전환, 옴니채널 전략, 로컬 브랜드 육성 등 

현대 리테일 산업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정부가 로컬 브랜드 육성을 강조하는 만큼, 

외국계 유통기업은 현지 브랜드와의 협업·PB 상품 개발 등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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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쇼핑 페스티벌 2026, 407 개 쇼핑몰서 38 조 루피아 거래 목표 

• 출처·일자: Kontan, 2026.8.7 

• 주요내용: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전국 407 개 쇼핑몰이 참여하는 

쇼핑 페스티벌을 통해 38 조 루피아 거래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정부와 

유통업계가 공동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한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할인행사와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가 병행됐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정부 주도 소비진작 캠페인 시기에 맞춘 

프로모션 참여가 매출 확대에 유리할 수 있어, 연간 캠페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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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류(운송·항만) 분야 

        요약표 

번호 제목 출처·일자 

① 파티만 항, 파나맥스급 컨테이너선 첫 접안 Kemenhub, 2026.8.4 

② 파티만 컨테이너터미널, 연간 처리능력 

52.5 만 TEU 로 가동 개시 

업계 보도 종합, 2026 년 

8 월 

③ 인도네시아 물류시장, 2026 년 1,393.5 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시장조사 보고서, 

2026.1 월 

④ 국제 해상운임, 지정학 리스크로 변동성 확대 물류업계 보도 종합, 

2026 년 상반기 

⑤ 국영건설사 WIKA, 물류 관련 

인프라·산업설비 수주 확대 

Antara, 2026.8.3 

상세 내용 

① 파티만 항, 파나맥스급 컨테이너선 첫 접안 

• 출처·일자: Maritimhub Kemenhub, 2026.8.4 

• 주요내용: 파티만 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대형 파나맥스급 

컨테이너선(MSC Bremerhaven V)을 접안 처리하며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는 기존 탄중프리옥 항의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 항만으로서 파티만 항의 역할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탄중프리옥 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파티만 

항으로의 물류 경로 다변화를 검토해 혼잡 리스크와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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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티만 컨테이너터미널, 연간 처리능력 52.5 만 TEU 로 가동 개시(7 월) 

• 출처·일자: 업계 보도 종합, 2026 년 8 월 

• 주요내용: 2026 년 7 월 가동을 시작한 파티만 컨테이너터미널이 연간 

52.5 만 TEU 처리능력을 확보했다.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터미널을 

확장해 장기적으로 처리능력을 수백만 TEU 규모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자바 서부권 완성차·부품 산업의 수출 물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자바 서부권에 생산기지를 둔 완성차·부품업체는 

파티만 터미널 확장 일정에 맞춰 수출 물류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인도네시아 물류시장, 2026 년 1,393.5 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출처·일자: 시장조사 보고서 인용, 2026 년 1 월 발표(연간 전망) 

• 주요내용: 물류·화물운송 시장 규모가 2025 년 1,312 억 달러에서 2026 년 

1,393.5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조사기관이 전망했다. 이커머스 확산에 

따른 택배·라스트마일 배송 수요 증가와 제조업 생산기지 확대에 따른 

화물운송 수요 증가가 시장성장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물류시장 자체가 성장세이므로, 3PL·창고 자동화 

등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진출 여지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투자 기회를 

검토할 만하다. 

④ 국제 해상운임, 지정학 리스크로 변동성 확대 

• 출처·일자: 물류업계 보도 종합, 2026 년 상반기(배경) 

• 주요내용: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아시아發 유럽·미국行 

컨테이너 운임이 단기 급등하는 등 국제 해상운임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물류비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장기계약보다는 유연한 운임 조건(스팟·단기계약 

혼합) 전략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할 수 있으며, 물류비 급등에 대비한 

원가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 

⑤ 국영건설사 WIKA, 물류 관련 인프라·산업설비 수주 확대 

• 출처·일자: Antara, 2026.8.3 

• 주요내용: WIKA 의 상반기 신규수주 중 에너지·산업설비 부문이 2.10 조 

루피아 규모로 나타나, 물류창고·산업단지 관련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대형 물류센터 신축 

수요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외국 진출기업 유의사항: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라스트마일 배송 수요 

증가는 콜드체인·소형 물류센터 등 특화 물류 서비스에 대한 신규 진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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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외국 진출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1. 최저임금·인건비: 2027 년 최저임금이 7.5~9.8%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섬유·봉제·신발 등 노동집약 업종은 연말 최종 고시 전까지 원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2. 세무 컴플라이언스: 코어택스 시스템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세수 목표 

미달(진도율 59.8%)로 세무조사 강화 가능성이 있어, 신고 정확성 관리가 

중요하다. 

3. 소매·유통 규제: 미니마켓 등 소형 소매업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진출 시 프랜차이즈 구조 활용이 필수다. 

4. 전자상거래 세금: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 시 0.5% PPh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인프라·물류 기회: 파티만 신항만 개항, 건설업 대출 급증(47.1%) 등은 

물류·건설 관련 밸류체인 진출기업에 우호적 신호다. 

6. 반도체·전자 정책 모멘텀: 정부의 반도체 로드맵과 국영기업 설립 추진은 

관련 분야 파트너십·인센티브 협상의 기회 창구가 될 수 있다. 

7. 통상 리스크: 신발·섬유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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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6 년 8 월 25 일~9 월 8 일을 중심으로 실제 검색·확인된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및 정부기관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항목은 해당 이슈의 배경 이해를 위해 8 월 초 발표 자료를 포함했습니다. 특정 
수치는 원문 보도 기준이며, 환율 환산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특정 주제에 대하여 분석 버전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신청 바랍니다.  

⚫ 건설, 봉제, 신발, 에너지 분야 전문 브리핑 자료 배포 중입니다. 

⚫ 유료 구독자 전용이므로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해 주세요 

⚫ 제작 : 한인포스트 편집부 / AI 비즈니스센터 

⚫ 구독문의 : 카톡아이디 hani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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